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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몬다-샌디스크, 휴대폰용 MCP 
공동 개발

D램 업체 키몬다코리아는 샌디스크와 손

을 잡고 이 회사의 낸드 플래시메모리와

콘트롤러, 자사의 저전력 모바일 D램 기

술을 이용해 휴대폰용 복합칩(MCP)을 공

동 개발 , 제조키로 했다고 4월 27일 발

표했다.

두 회사는 급증하는 대용량 고집적 메모

리 솔루션 수요를 MCP 사업에 나섰으

며, 합작 설립한 포르투갈 소재의 팹에서

개발, 생산을 아우를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이번에 생산할 MCP를 양사

판매채널을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

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각각 보유한 메모

리 기술의 강점을 결합하고, 낸드와 모바

일 D램을 이용한 광범위한 MCP 제품을

공급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

략이다. 

미국 마이스페이스, 중국 진출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MySpace)’가 마침내 중

국에 진출했다.

‘마이스페이스 차이나’(www.myspace.cn)

가 최근 중국에서 시험서비스에 들어갔다

고 보도했다.

마이스페이스의 모기업인 뉴스코프는 중

국 현지업체와 합작, 마이스페이스 브랜

드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

이트 운영은 현지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마이스페이스 차이나의 CEO는 루어 촨

전 MSN차이나 사장이 임명됐다. 마이스

페이스 차이나에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

고 있는 마이스페이스와 출판사인 IDG,

차이나 브로드밴드 캐피털 파트너스 등이

지분참여를 하지만 누가 얼마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공표되지 않고 있다.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가상공간에서 사진과 음악, 동영상을 공

유하는 프로그램으로 10대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마이스페이스는 1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를 갖고 있다.  

소니, 청색LD시장 본격 가세

소니가 차세대 DVD 기기의 핵심부품인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LD) 시장에 본격

가세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 간에 시장 경

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E타임스 등 외신들은 소니가 월 170만

개 규모의 청색 LD 생산능력을 갖추고

제품 공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4월 23일

보도했다.

이 제품은 출력용량 170mW로, 듀얼-레

이어(dual-layer) 디스크에서 4배속의

저장속도를 지원한다. 제품 가격은 패키

지 크기에 따라 4500~5000엔이다. 샘

플 공급은 이달 중에 시작된다. 소니는 8

배속 저장속도를 지원하는 240mW 제품

도 앞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출력용량이

높아질수록 고성능 DVD 기기 제작이 가

능해 진다.

청자색 LD라고도 불리는 청색 LD는 기

존의 DVD 플레이어에 사용되는 적색

LD에 비해 데이터 읽기/쓰기 속도가 빨

라 블루레이 디스크나 HD-DVD 등 첨단

DVD 시스템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소니

는 그동안 청색 LD를 소량 생산해 플레

이스테이션3(PS3) 게임기용으로만 사용

해 왔으나 이번에 생산 규모를 늘려 니치

아(Nichia)와 샤프 등 기존 업체들과 맞

서게 됐다.

구글, 1/4분기 순익 69% 급증…

기대 이상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미국 구글

의 1/4분기 실적이 월가의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1/4분기 순이익이 10억달러, 주당

3.18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

그통신이 지난 4월 1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9천230만달러,

주당 1.95달러보다 69% 늘어난 것이다.

스톡옵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주당 3.68달러로 블룸버그가 조사한 월

가 애널리스트 27명의 평균 전망치인 주

당 3.28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구글의 1/4분기 매출액은 66% 늘어난

25억3천만달러를 기록해 월가 전망치인

25억달러를 상회했다.

구글의 이 같은 실적 호전은 미국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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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광고 매출이 늘어난 데다 야후등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도시바, 연내 16GB 낸드
플래시 양산 돌입

일본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작·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지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활용할 수 있는‘고도 지도정보 시스

템’을 구축한다.

4월 2일 일본 정부는 방재·복지 등을 위

한 목적으로 고도 지도정보 시스템을 구축

해 모든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개인정보를포함한지도정보는제외된다.

지도는 축척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지도

라도합쳐보면다소차이가있다. 또전자

화된 지도은 보존 형식이 달라 복수의 지

도를자유롭게합치거나검색하지못했다.

일본 정부는 홍수 등 재난 발생시 특정

지역의 침수 피해 상황과 같은 지역의 노

인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지도를 합쳐 표

시할 수 있다면 기동적인 재난 대응이 가

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 포장이나

정체 정보 등도 합쳐서 검색하면 운전자

가 외출시 막히지 않는 길을 사전에 검색

할 수 있다.  

PMP·MP3P 시장 2011년
2억6860만대 달할 듯

세계 PMP 및 MP3플레이어 시장 규모가

2011년 2억6860만대, 금액으로는 2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05년 1억2870만대 규모였던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 및 MP3플레

이어 시장이 연평균 13% 성장해 2011년

에는 2억6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

망됐다고 대만 디지타임스가 보도했다.

금액 면에서는 2005년 현재 140억달러

에서 연평균 7.4%가 성장, 2011년 21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해는

지난해 180억달러에서 206억달러 규모

로 전년 대비 약 14.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불과 5∼6년 만에 PMP와 MP3플레이어

시장이 수량과 매출 면에서 두 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것은 초고속인터

넷의 확산과 디지털 콘텐츠의 증가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모토로라, 테라욘커뮤니케이션

시스템스 인수

모토로라가 디지털TV SW와 장비 업체

인 테라욘커뮤니케이션 시스템스를 현금

1억4000만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지

난 4월 24일 보도했다.

모토로라는 테라욘의 주식 1주당 1.80달

러를 지불하고 이 회사의 지분 모두를 인

수한다.

모토로라의 테라욘 인수는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현재 모토로

라는 매출 대부분을 휴대폰 부문에서 거

두고 있지만 지난 몇 분기 동안 시장 점

유율 확대 노력에도 불구,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이다.

모토로라는 이미 케이블TV 업체용 셋톱

박스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테라욘

의 SW와 HW 제품을 자사 제품에 통합

함으로써 비디오 처리 솔루션 판매에 시

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댄 몰로니 모토로라 커넥티드 홈 솔루션

담당 사장은“테라욘 인수는 타깃 광고와

프로그램 삽입 솔루션 같은 차세대 서비

스용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

라고 밝혔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스파크 칩
판매 사업부 신설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스팍 칩 판매 담당

사업부를 신설했다고 3월 28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선이 하드웨어 사업을 재조

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선은 사업부

신설을 통해 1년 전 중단했던 칩 판매 사

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새 사업부는 예

전에 스팍 칩 관련 업무를 담담했던 데이

비드 옌 스토리지 담당 총괄부사장이 이

끌 예정이다.

1990년대에 선은 선마이크로일렉트로닉

스 부문을 통해 스팍 칩을 판매했으나,

스팍 칩을 사용하는 서버 업체들이 없어

결국 판매를 중단하고 자체 서버에만 탑

재해 왔다.

선의 스팍 칩 판매가 부진했던 것은 주요

서버 업체들이 자체 칩을 사용하거나 인

텔과 AMD의 칩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IBM은 자체 개발한 파워칩, HP는 인텔과

공동 개발한 아이태니엄칩, 델은 인텔의

제온이나 AMD의 옵테론 같은 x86 계열

칩을 사용한다.  




